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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
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
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com) 
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제41차 정기총회
미주성결교회

미주성결교회 제41차 미주정기총회가 오는 

29~30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다.

미주총회 임원회는 지난 4일 임원회의를 열

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총회를 화상회의 

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하기로 했다. 당초 미주

성결교회총회는 5월 4~8일 캐나다 캘거리에

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9

월 14~17일로 연기됐었다.

이번 총회에서는 미주 총회장과 부총회자 

등 미주총회를 이끌어갈 임원진을 선출할 예

정이다. 총회장 후보에는 김동욱 목사(캐나다 

큰나무교회 담임)가, 부총회장 후보에는 윤석

형 목사(토랜스 산샘교회 담임)이 단독 입후

보한 상태여서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확실시 

되고 있다.

이웃사랑 나눔 행사
갈보리선교교회

부에나파크 갈보리선교교회(담임목사 심

상은,  8700 Stanton Ave., Buena Park, CA 

90620)의 소망회(회장 김경용)가 지난 4일 이 

교회 주차장에서 제2차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

열었다.

소망회는 이날 200여 명의 저소층 및 코로

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쌀

과 라면, 김, 비누, 감자, 양파 등의 식품을 전

달했다.

소망회는 지난 4월 16일 같은 장소에서 제1차 

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가진 바 있다.

자신을 아는 것이 천국이다(마태 21,28~32)

신앙의 열매를 세속의 

눈으로만 본다면 참으

로‘요지경’이 될 수도 있

습니다. 인생을 형편없이 

개판으로 살았던 자들이 

하느님의 칭찬을 받아 천

당에 일찍 들어가는가 하

면 열심하고 경건하게 살

았던 자들은 주님의 호된 

꾸지람을 받아 천당문 밖

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. 

오늘 복음에서의 주님 말

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. 

“세리와 창녀들이 너희

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

에 들어가고 있다”(마태 

21,31). 이게 얼마나 큰 모

순이요 충격적인 발언입

니까? 유대인들로부터 존

경받는 대사제와 원로들

이 도대체 창녀들만 못하며 도둑이

나 세리만도 못합니다. 우리는 그래

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 

들어야 합니다. 

주님께서 왜 유대교에서 존경받

는 대사제와 원로들이 창녀나 도

둑만도 못하다는 꾸지람을 하시느

냐? 아주 뻔한 것입니다. 도둑이나 

창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

을 알고 주님께 매달릴 줄 알았습

니다. 그러나 대사제와 원로들은 자

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

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하

게 된 것입니다. 바로 그것이 천당

과 지옥의 차이입니다. 

남은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

모르고 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불

행도 없습니다. 성서에 보면 분명히 

그렇습니다. 자기 죄를 알고 있다는 

것은 이미 천당에 가까이 와 있다

는 것이요, 자기 죄를 모르고 있다

면 그는 여전히 천당에서 멀리 있

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얼마나 많

은 죄를 짓고 또는 얼마나 큰 죄를 

졌느냐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

지 않습니다. 인정하고 고백하면 

됩니다. 

십자가 옆의 강도는 자신이 죄인

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래서 

주님께 매달려 자비를 빌었을 때 

그는 이미 낙원을 약속 받았습니

다. 도둑이었던 세리도 자신이 부

정직하고 욕심이 많았다는 것을 

알았지만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

느님의 자비를 간구했을 때 그는 

이미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았

습니다. 

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은 자신

의 공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

자신에게 믿음이 없고 사랑이 부

족하며 용서가 없었고 그리고 이

웃을 너무도 무시했던 자신을 몰

랐습니다. 그래서 불행했습니다. 

옛날 어떤 임금이 교도

소를 순시하게 되었는데 

그때 죄수들이 임금에게 

자신들은 아무 죄도 없

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

고 하소연을 하더랍니다. 

임금은 그러냐고 하면서 

그들을 동정해 주었는데 

마지막 한 사람만은 아무 

말도 못하고 훌쩍 훌쩍 

울고 있더랍니다. 

그래서 사연을 들어 보

니 자기는 죄가 많아서 임

금님 앞에 머리를 들 수 

없는 처지라고 한탄하더

랍니다. 이때 왕이 신하들

에게 그랬답니다. 이곳은 

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

는 곳인데 왜 죄인을 이곳

에 들여보냈느냐고. 그래

서 그 죄인은 그 날로 석방이 되었

다는 것입니다. 

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. 요

즘 흔한 말로‘주제파악’이라는 것

이 있습니다. 사람이 주제파악이 

안 되면 아주 피곤합니다. 구제불

능입니다. 하느님은 무슨 잘못이나 

다 용서해 주십니다. 그러나 주제

파악이 안 되는 죄만은 용서가 안 

됩니다. 용서를 하시고 싶어도 계속 

감추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

지 못합니다. 

신앙은 어찌보면 어리석은 삶입

니다.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

째 된다는 말씀은 깊이 새겨들어

야 합니다. 남의 허물을 보기에 앞

서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 보도록 

합시다. 이것이 잘 살고 잘 믿는 길

입니다. 

-강길웅 신부 -

▲ 갈보리선교교회 소망회의 ‘이웃사랑 나눔 행사’ 모습. 

사진=갈보리선교교회


